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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 통일

대체로 조정이 편안하고 국론이 통일 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

습니다. 

군자(君子)
1가 임금의 신임을 얻을 경우 그가 간한 것을 시행하고 

말한 것을 들어주며 모든 관료가 직무에 종사하되 이론(異論)이 없

다면, 이것은 좋은 것으로 돌아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소인(小人)
2이 

임금의 신임을 얻을 경우 그의 계책을 시행하고 계략을 이뤄주며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막아서 길에서 눈짓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이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돌아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하께서 마치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과 같아서 참으로 

소인이 간사한 짓을 부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군자가 도

1	 군자(君子):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
2	 소인(小人):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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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를 행한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소인이 이미 간사한 꾀

를 부리지 못하고 군자가 또 도를 행하지 못하면, 사람마다 제각기 

시끄럽게 말을 해서 국론이 통일되지 않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래에 국가에는 소인의 화를 입지 않은 때가 없어서, 좋지 않게 

돌아가 통일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듣고 보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한 번 군자로 하여금 뜻을 얻게 하여 이 세상

이 좋은 것으로 통일되는 성대한 일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으십니까? 

 해설

이 글은 국론 통일에 대한 선생의 생각이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군자가 왕

의 신임을 얻어 나라가 잘 돌아갈 경우는 좋게 통일 되는 것이고, 소

인이 임금의 총애를 받아 계책과 계략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아 침

묵하게 만드는 경우는 좋지 않게 통일되는 것이라는 방식이 그것 

이다.

“근래에 국가에는 소인의 화를 입지 않은 세대가 없다.”는 말과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막아서 길에서 눈짓으로 의사소통

을 하였다.”는 말은 바로 앞 세대의 명종 때 윤원형(尹元衡) 일파가 

저지른 을사사화와 또 그 이전 시대의 각종 사화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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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2018년을 기준으로 대략 50대 이상의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선생의 이 말을 이해할 것 같기도 하다. 우리 현대사에

서 1970~80년대 상황이 이랬기 때문이다. 당시는 군부독재 시절이

라 국론 통일을 빌미로 몇몇 언론사를 본보기로 없애고 또 말을 듣

지 않는 기자들을 해직시켰으며, 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녔던 대통

령의 ‘긴급조치’라는 것을 만들어 서로 모여 집회하는 것도 금지시

켰다. 그나마 살아남은 언론사에는 이른바 보도지침을 내려 검열하

였고,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이 감시하기 위해 그곳에 

상주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런 환경 또는 교육의 영향인지 이 연령대 사람들 다수

는 국론이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나쁘게 통일되는 것이 문제다. 당시는 어용언론과 곡학아세

하는 학자들을 동원하여 이른바 반공 이념을 앞세워 인위적으로 국

론을 통일시켰다. 나이든 세대의 일부는 아직도 이 당시에 억지로 

통일시켰던 국론을 지금도 고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선생의 말에는 오늘날 입장에서 볼 때는 한계가 있다. 군

자가 임금의 신임을 얻는다는 것은 왕조시대나 가능한 것이다. 그

래서 오늘날 그렇게 되기는 불가능하다. 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치가가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잡더라도 여론을 하나로 만들

기는 힘들다. 국민들은 제각기 다른 가치관과 정치적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통일되지 않는 여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조



130   율곡의 상소문 |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정하고 갈등을 최대한 봉합하는 것이 좋은 정치가의 역량이 아닐지 

모르겠다. 더 바란다면 국가와 국민의 좋은 미래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역

량을 발휘하면 좋겠다.

그 대신 어떻게 하든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을 능사로 알아 선거에 이용하여 정권만 창출하려는 그런 정치가

는 선생이 말한 소인이 아닐지 모르겠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정권

을 차지하거나 유지해보겠다는 속셈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기 때문

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군자와 소인으로 상징되는 지도자를 선출하

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고 어리석어 이들

의 논리에 부화뇌동하거나 휩쓸리면 그 나라와 국민의 장래는 보장

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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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전 음미하기

近
근 래 국 가

來國家에 無
무 세 불 피 소 인 지 화

世不被小人之禍하니 

以
이 불 선 귀 일 자

不善歸一者는 則
즉 문 견 이 숙 의

聞見已熟矣하노이다. 

殿
전 하 하 불 일 사 군 자 득 지

下何不一使君子得志하여 

使
사 사 세 득 견 이 선 귀 일 지 성 사 호

斯世得見以善歸一之盛事乎잇가?

»» 어휘 풀이

近來: 가까운 요즈음/國家: 나라, 국가/無: 없다/世: 세상, 때/不: ~아니하다/

被: 입다, 당하다/小人: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之: 어조사/禍: 재화, 불행/

以: ~을 가지고/不善: 불선/歸: 돌아가다/一: 하나/者: ~하는 것/則: 바로, 곧/

聞見: 듣고 본 것, 견문/已: 이미/熟: 익다, 익숙하다/矣: 문장 뒤에 오는 어조

사/殿下: 임금의 존칭/何不: 어찌 ~하지 않는가?/一: 하나, 한번/使: 하여금/君

子: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得志: 뜻을 얻다, 신임을 받다/斯: 이/得: 정도나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見: 보다/之: 어조사/盛: 왕성하다, 성대하다/事: 일/

乎: 의문문이나 감탄문 뒤에 붙는 어조사

»» 문장 구조

1. 하나의 평서문과 하나의 의문문으로 이루어진 글이다.

2. ‘近來國家, 無世不被小人之禍, 以不善歸一者, 則聞見已熟矣’에서 ‘近來國

家, 無世不被小人之禍’는 원인을 ‘以不善歸一者, 則聞見已熟矣’는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곧 ‘~해서 ~하다’의 문장 형식이다.

3. ‘近來國家, 無世不被小人之禍’에서 주어는 國家, 동사는 無, 보어는 世이다. 

近來는 國家를 꾸며주는 말이고 不被小人之禍는 世를 꾸며주는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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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구이다. 

4. ‘以不善歸一者, 則聞見已熟矣’에서 以不善歸一者는 주어이고 則 이하가 술

어에 해당된다. ‘~이 바로 ~이다’의 구조인데 ‘以~者’가 하나의 명사구로서 

주어가 되어 직역하면 ‘불선을 가지고 하나로 돌아간 것’이란 뜻이다. ‘聞見

已熟矣’은 하나의 절로서 聞見이 주어, 熟이 동사, 已는 부사, 矣는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어조사이다. 사실 이 문장의 원래 구조는 ‘(人之)聞見以不

善歸一者已熟矣’으로 ‘(사람들이) 불선을 가지고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듣

고 본 것이 이미 익숙하다.’의 뜻이다. 以不善歸一者를 강조하기 위해 앞으

로 뺐다.

5. ‘殿下使君子得志’는 영어의 ‘He let her go’와 같은 구조로 주어는 殿下(He)

이고 使(let)는 사역동사로서 ‘~로 하여금 ~하게 하다’ 또는 ‘~에게 ~을 시키

다’이며 得(go)하는 것은 殿下(He)가 아니라 君子(her)이다. 

6. ‘使斯世得見以善歸一之盛事’도 殿下가 주어인데 반복되어 생략하였고, 앞

의 영문에서 사역동사 let에 해당하는 것이 使, her에 해당하는 것이 世, go

에 해당하는 것이 見이며 以善歸一之盛事는 명사구로서 見의 의미상의 목

적어이다. 斯는 世를 꾸며주는 말이고 得은 見의 정도나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以善歸一之盛事의 명사구에서 以善이 歸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以는 도구나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의 역할을 한다.

7. ‘何不~乎’는 전체적으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말인데, 何는 의문사이다. 

두 개의 一 가운데 앞의 一은 ‘한 번’의 뜻으로 전체 문장에 걸린다.

»» 해석

근래에 국가에는 소인의 화를 입지 않은 때가 없어서, 좋지 못한 

것을 가지고 통일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듣고 보는 데 익숙해졌습

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한 번 군자로 하여금 뜻을 얻게 하여 

이 세상이 좋은 것으로 통일되는 성대한 일을 볼 수 있게 하지 않

으십니까?


